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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오롱, 부실감사 210억원 소송
이웅렬 회장 등 6인 삼일회계법인 상대로 … 금융감독원도 인정

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이유로 21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.

코오롱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, 이웅열 코오롱 회장을 비롯해 코오롱, 코오롱글로텍, 코오롱건설, 하나캐

피탈 등 6인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“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었다”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

기했다.

부실감사 사유로 회계법인에 제기된 최대의 소송(소송가액 기준)이다.

원고들은 “2004년 9월 발생한 코오롱캐피탈(현 하나캐피탈) 횡령사고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

이 회삿돈 473억원이 빼돌려진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회계감사가 부실했기 때문”이라고 주장했다.

또 코오롱캐피탈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코오롱에서 251억원, 코오롱건설과 코오롱제약에서 각각 68억원, 

58억원을 납입했으며 코오롱글로텍은 53억원, 이웅열 회장은 43억원을 출자하는 등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가 

발생했다고 주장했다.

원고들은 5월 금융감독당국이 코오롱캐피탈에 대한 감리결과 발표 때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사실이 있다

고 밝힌 사실에 주목하면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.

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“횡령사고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이미 코오롱캐피탈 감리결과 횡령사고가 일어났

던 시기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외부감사 소홀부분이 인정된다”며 “이후 회계법인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

구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

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“아직 소송제기 사실에 대해 파악된 바 없다”고 밝혔다.

소송에서 삼일회계법인이 배상하게 되면 부실회계가 밝혀진 기업이나 회계기준 위반기업 투자자들이 회계법

인에 대한 소송을 잇달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한편, SK네트웍스(옛 SK글로벌) 분식회계에 대한 영화회계법인 부실감사와 함께 삼일회계법인 소송까지 이

어지면서 회계법인 부실감사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.

영화회계법인은 10년 동안 SK네트웍스 회계감리를 담당했지만 2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해 

발생한 39개 SK네크웍스 채권단에 150억원을 배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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